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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가보훈위원회 - 2018.06.08. 정부서울청사

우선, 새롭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 여러분 고맙습니

다. 앞으로 어느 시점엔가 그걸 괜히 수락했다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해야할 일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 생각해봅니다

만, 우리는 보훈해야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

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렇기 때문에 보훈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겠다

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훈예

산인데요,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습

니다. 1년 전 보다 11.2%가 늘었죠. 앞으로도 더욱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국회가면 보훈예

산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안과 또 하나의 안건인 독립유공

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입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은 우선은

2022년까지의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고요,

또 하나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이 내부

에서 제기가 되서 이 두가지를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는 예전보다 개념이 확대되는 보훈계획

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게 될겁니다. 예를들면, 민주화유공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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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최근 현대사회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이후

우리 내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대상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내용일 겁니다.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예컨대,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옛날

일제시대 그때는 시대 상황으로 볼 적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함께

하시기에 제약도 많았을 테고,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

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남자들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

용하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제고해보자

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등급을 올려

드린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을거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유공자의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심의안건이고요, 유공자 포상심사 기

준은 보고안건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이 두가지가 분

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

시고 토론도 일괄해서 해주시는 것이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